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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원자력·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韓도 관련 논의 전망

EU 집행위원회가 31일(현지시간) 회원국에게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초안을 전달

집행위는 계획과 조달 자금이 있고,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곳이 있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새 원전은 2045년 전 건축허가를 받아야 녹색으로 분류. 천연가스 발전은 1킬로와트시(㎾h)를 생산
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고 환경오염이 더 심한 화석연료 발전소
를 대체해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EU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 에너지원을 녹색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을 세움. 천연가스와 원전은 배출 온실가스가 산업 평균 미만이어서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동안 환
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심한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 EU는 이달 중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 사업
을 EU의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 여부를 정하는 규정을 확정할 전망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첫 공개…'원전 제외·LNG 포함' 논란
환경부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는 녹색 투자를 유도하면서 
친환경으로 위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고자 나온 녹색 경제활동 원칙과 기준. 6대 환
경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관리 ▲생
물다양성 보전을 제시. 녹색분류체계는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구분되며, 총 69개 세부 경제활동으
로 구성

녹색 부문에는 탄소중립과 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녹색 경제활동이 담김.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
조 등 64개 활동을 포함. 전환 부문은 진정한 녹색 경제활동이라 볼 수 없지만,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한
시적으로 필요한 5개 활동이 들어감. 대표적으로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
로 허용하는 LNG 발전이 있음. 또 LNG로 생산한 그레이수소보다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
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

이번 지침서는 금융권과 산업계에서 녹색사업을 확인하고,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
은 녹색금융 활동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환경부는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해 지침서를 보완하고, 2023년부터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계획

3. 고뇌에 빠진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폰서 기업들, 인권이냐 돈이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텔 등 올림픽 스폰서들은 중국 신장 인권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에 올
림픽 마케팅 활동에서 개최도시 베이징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예 올림픽을 테마로 하는 광고를 내지 않겠다는 기업도 속출. 올림픽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를 피하기 위
해 PR회사에 조언을 구하는 기업도 있음. 코카콜라, 도요타 등 올림픽 주요 후원사들은 미국 정치권과 인
권단체로부터 올림픽 스폰서에서 철수하고 중국 인권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압박 받기도 함. 반면 인
텔은 공급망에서 신장 위구르를 빼려는 움직임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함

(이투데이, 2022.1.1) 배준호 기자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091244

(한국경제, 2021.1.2) 김소현 기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1029684i

(뉴시스, 2021.12.30) 정성원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29_0001705771&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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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첨단기술 수출규제 검토
일본 정부는 인권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첨단 감시기술에 대해 수출규제를 검토하기로 함. 이는 바이
든 미정부가 주장한 감시기술의 수출 관리를 위한 다국간 체제의 필요성을 수용한 것으로, 중국, 러시아 등
에서 의심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에 이런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일본은 안면인증 등의 감시 기술에 강점을 가진 기업이 많음. 현재 일본은 반도체 기판 등은 수출관리의 대
상이 되고 있으나, 안면인증기술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외환법에 근거한 정령을 개정해야 
함.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 등과의 협의에서, 어떤 제품과 기술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지 검증할 계획

2. 아마존 AI 비서 알렉사, 치명적 인명사고 낼뻔 했다
미국 아마존이 개발해 널리 상용화 돼 있는 인공지능(AI) 플랫폼 '알렉사'가 10살 소녀에게 일명 '페니 챌
린지'를 제안, 자칫 소녀가 감전 사고를 당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으나, 인근에 있던 어머니가 신속히 
제지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

당시 소녀가 챌린지를 할 만한 소재를 물었고, 이에 알렉사는 웹에서 챌린지라는 단어로 검색, 페니 챌린
지를 찾아 그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추정. 페니 챌린지는 최근 틱톡 등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SNS에서 큰 
인기를 얻은 놀이. 콘센트에 충전기 단자를 반쯤 꽂고, 드러난 단자 금속 부분에 동전(페니)을 갖다 대는 
것. 앞서 페니 챌린지가 유행하자 영국과 미국 등의 소방당국은 놀이라고 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인 페니 
챌린지에 대해 규탄하는 입장을 내기도 함. 이에 아마존 대변인은 해당 오류를 즉시 수정했다고 발표

3. 프랑스, 과일·채소 플라스틱 포장 금지 시행
2022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선 오이, 레몬, 오렌지 등 30개 품목 과일과 채소 플라스틱 포장이 금지. 잘
라서 판매하거나 가공을 거친 품목만 이번 금지 목록에서 제외.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과일과 야채 품목 
가운데 약 1/3은 플라스틱에 포장돼 판매. 정부 당국은 이번 금지안으로 매년 10억 개 이상 소비되는 일
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멈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022년 하반기부턴 플라스틱병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장소 운영기관은 식수대를 설치해야 함. 또, 
출판물들은 플라스틱 포장을 해선 안 되며 패스트푸드 식당들은 플라스틱 장난감을 제공할 수 없음

최근 글래스고 COP26 회의 이후, 프랑스 외에도 여러 유럽 국가들이 비슷한 금지안을 발표. 지난달 초, 
스페인은 2023년부터 과일과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할 것이며 그전까지 기업들이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BBC News, 2022.1.1)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9837819

(매일신문, 2021.12.29) 황희진 기자
http://news.imaeil.com/page/view/2021122921122836782

(스페셜타임스, 2021.12.29) 정시환 기자
http://www.speci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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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4조원 닻 올리는 '정책형 뉴딜펀드'
금융위원회는 '정책형 뉴딜펀드' 올해 운영계획을 2일 공개. 올해 뉴딜펀드 예산은 지난해 5100억원에 비
해 900억원 증액. 올해 정부 예산 6000억원과 정책자금(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 8000억원), 민간자금 2조
6000억원 등으로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

또 주관기관으로 산은·성장금융 이외 민간 운용사를 추가 선정해 뉴딜펀드를 나눠 운영. 민간 운용사를 올
해 1분기(3월) 중 선정해 뉴딜펀드(자펀드) 4조원 중 20%인 8000억원(잠점)을 주관할 예정. 아울러 탄소중
립·지역뉴딜 등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 탄소중립에 
투자하는 운용사 우선선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뉴딜은 올해 대비 2배 이상 펀드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뉴딜펀드의 결성시한도 기존 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하고 펀드 조기결성과 투자 성과에 따라 인센티
브도 부여

성과관리는 대폭 강화. 주관기관에 대해 신용평가사·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성과평가를 추진. 관계부
처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펀드 성과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주관기관뿐 아니라 운용사 평가·관리도 진
행할 계획

2. 30일부터 도시계획 수립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해야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12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힘. 먼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
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
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토록 함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기초조사 시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
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송·활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검토대상을 확대. 아울
러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
계획 수립 시,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

3. 과기정통부, 올해 연구·개발에 6조4227억원 투입…탄소중립·차세대 기술 확보 주력
과기정통부는 2일 올해 연구·개발 사업에 지난해보다 11.6% 늘어난 6조4227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
진에 들어간다고 밝힘

올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예산에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이 다수 포함. 대표적으로 신재생에
너지 확대를 위한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150억원, 탄소 포집 및 활용(CCU) 기술 개발에 90억원, 
미래 수소 원천기술 개발에 76억원이 투입

과기정통부는 민간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도 나설 방침. 대기업이 멘토링과 판로 지원에 나서면 정
부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에 80억원을 지원할 예정

(아주경제, 2021.12.29) 윤주혜 기자
https://www.ajunews.com/view/20211228152010404

(머니투데이, 2022.1.2) 정혜윤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3115064878650&outlink=1&ref=%3A%2F%2F

(경향신문, 2022.1.2) 이정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1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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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은 “탄소중립, 은행 건전성 악화...BIS비율 최대 5.8%p 하락
한국은행은 30일 발표한 '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
감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으면 고탄소산업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이는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
준 자기자본비율 급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 

이번 테스트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2050년까지 각각 2℃로 억제하는 시나리오와 1.5℃로 억제하는 
시나리오 두 가지를 두고 각 산업이 받을 파장과 이에 따른 금융 부문의 영향을 분석하도록 설계. 결과에 따
르면 1.5℃ 시나리오에서 국내 은행이 보유한 석탄 발전, 석유·화학 등 고 탄소산업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가
치가 2040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며 2050년 BIS비율은 규제 수준(10.5%)에 겨우 맞춘 10.7%까지 떨어
질 전망. 이는 지난해 국내은행 BIS비율(16.5%)보다 5.8%포인트 떨어진 수치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은 고탄소 산업 기업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비용은 높아지고 수익
은 줄어들면서 신용위험 부담을 안을 수 있기 때문.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기업의 부도율은 
1.5℃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0.63%포인트 올라 2050년에는 18.8%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 2℃ 시
나리오에서는 매해 0.34%포인트씩, 2050년 10.2%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삼정KPMG "탄소중립·디지털화에 대응해야"
삼정KPMG는 '2022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 주요 24개 산업별 전망과 대응 전략을 
제시. 2022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3.0~3.3%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한편, 전후방 공급망의 
고도화와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 반도체 자급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 간 전략적 공조가 필수적이라
고 강조

에너지·유틸리티 산업도 긍정적으로 전망.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후 합의
로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추세는 뚜렷하게 유지되는 반면 석탄 및 가스 수요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 보
고서는 유가 및 에너지 가격 리스크 헤지(Hedge) 전략 수립과 함께 탄소중립 과정에서의 그린플레이션
(Greenflation)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

반면, 조선·해운, 디스플레이, 증권, 카드, 손해보험 산업 전망은 '일부 부정적'으로 제시. 그중, 조선산업은 
글로벌 발주량 감소로 전반적인 침체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며, 해운산업은 물류 혼란의 수습, 중국 조강 
생산량 제한, 오미크론 확산 등의 요인으로 주요 화물 물동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

3. LG전자, 협력사 대상 ESG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 실시
LG전자는 최근 220여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역량을 강화하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힘. LG
전자는 ESG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기존 교육 내용도 한층 더 보강한 것. 2017년부터 매
년 실시해 온 협력사 안전관리 교육에 노동, 보건, 환경, 윤리 분야를 추가해 교육 범위를 ESG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ESG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 또한 교육 과정에 포함

이 외에도 LG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2회씩 화재나 안전사고의 잠재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생산공정이
나 설비를 보유한 협력사 250여 곳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이를 통해 개선된 사례는 다른 
협력사들에게 공유해 사전에 안전관리를 챙길 수 있도록 돕고 있음

(매일경제, 2021.12.27) 박창영 기자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12/1209938/

(중소기업신문, 2021.12.27) 송은정 기자
https://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655

(디지털타임스, 2021.12.30) 김수현 기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12310210096307500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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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위해 ‘기후’에 중점
OECD는 코로나19 여파 가운데 덴마크가 회원국 중 빠른 경제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힘.  
2019년 4분기의 실질 GDP(국내총생산)를 100으로 기준했을 때, 유럽연합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2020년 
2분기 85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4분기 원래 수준으로 회복해 2023년 4분기까지 105로 회복할 전망. 
반면 덴마크는 2020년 2분기 93 수준으로 떨어져 2021년 4분기 103까지 반등해 2023년4분기에는 106
으로 증가할 전망임. 즉, 유럽연합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덴마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도 덜했
지만 회복력도 강했다는 것. OECD 경제 조사분석에서 덴마크의 경제 성장률이 2022년에는 2.4%, 2023
년에는 1.7%로 회복되어 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유럽국가 대비 덴마크의 경제 회복 속도]

이 같은 덴마크의 경제 회복력의 원인으로 OECD는 경제 회복에 집중한 정책적 대응과 더불어 기후에 집중
한 청정 경제 전환에 주목. 1990년 이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발표했던 덴마크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
지 70% 줄이고 205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2020년 12월에는 북해에서의 
석유 및 가스 탐사·추출 및 생산을 2050년까지 중단하겠다고도 선언. 게다가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정부 
지출의 60%가 환경 목표와 연관. OECD에 따르면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도 높은 비율

(OECD, 2021.12.16) 
https://www.oecd.org/newsroom/denmark-focus-on-climate-policy-and-labour-market-inclusion-for-a-strong-and-sustainable-recovery.htm

(Ecoscope, 2021.12.16) Andrew Barker 외
https://oecdecoscope.blog/2021/12/16/toward-net-zero-emissions-in-denmark/

(뉴스펭귄, 2022.1.4) 이후림 기자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69

(산업일보, 2021.8.21) 도수화 기자
https://www.kidd.co.kr/news/22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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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풍력 발전이 수출 산업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특히 덴마크는 부유식 해상풍력 분
야에서 앞서 있음. KOTRA의 ‘2021년 덴마크 해상풍력발전 산업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는 지난
해 7월 기준 14개의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운영 중이며, 총 누적발전 용량은 1천699MW(메가와트)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남. 1MW 규모의 생산용량은 덴마크 내 약 1000가구가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 풍력발전 규모가 상당한 가운데, 2019년 기준으로 덴마크 풍력산업 종사자는 3만3000여명에 이
르며, 풍력 에너지 기술 및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비해 20% 증가한 89억 유로(12조 330억원)에 
달함. 이는 덴마크 전체 수출의 7%,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 정도를 차지. 또한 덴마크는 베스타스
(Vestas), 지멘스가메사(Seimens Gamesa), 오스테드(Orsted), COP, NKT 등 풍력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
업을 보유한 국가로, 영국, 대만 등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참여하거나 기술/제품 판매 등으로 경제 성
장을 견인

게다가, 덴마크는 청정 경제 전환으로 발생한 고탄소 배출 산업군에서의 일자리 손실을 녹색 분야에서 포용
하여 상쇄하고자 노력 중. 이를 통해 일자리 손실율이 감소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줄어듦. 일례로 해상 석유 
및 가스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들이 해상 풍력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재교육시킴

그럼에도 OECD는 덴마크 정부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녹색 기술과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 더불어 세계적인 낙농업 국가인 만큼 농업 부분의 녹색 전환이 활발하게 이뤄져야한다고 
봄. 또한, 덴마크 정부는 친환경 차량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소 확충 등 공공 지원을 아끼지 않아 국
민 85%가 전기차로 출퇴근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코로나19로 운송이 증가해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늘
어난 상황. 따라서 OECD는 친환경 운송을 증대시키기 위해 외곽 지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등
의 폭넓은 정책을 마련하여 전기차 전환을 보다 빠르게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 뿐만 아니라, 덴마크는 고
탄소 배출 산업군의 근로자를 녹색 산업군으로 재배치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새로
운 청정 기술 교육을 노동 시장에 제공하고 구직을 지원함으로써 청정 경제 전환 아래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

한편, 덴마크 정부는 2022년 운송 분야의 청정 전환에 보다 속도를 낼 전망.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s) 덴마크 총리는 1일(현지시간) 신년사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선 항공편에서 화석연료 사
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힘. 프레데릭센 총리는 “쉽지는 않겠지만 관련 기업과 연구원들이 해결책을 찾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2030년까지 덴마크 국내선 항공편이 완전히 친환경적인 비행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며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덴마크뿐 아니라 전 세계의 친환경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함. 더불어 덴마
크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해율이 높은 비행기에 공항 요금 인상을 도입할 방침. 더 나아가 2045년
을 목표로 국제선 항공편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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